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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들

“주님께 바칠 것 어디든지 있으리.”(『어린이 노래책』, 236쪽)

부 모님이 이제 온 가족이 콜롬비아의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르틴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마르틴은 친구들과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이 자란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마르틴은 시원한 산 공기 대신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공기가 불어오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뜨거운 수프가 아닌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외투가 아닌 짧은 

옷을 입어야 할 테지요. 그뿐 아니라 마르틴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와드, 새로운 초등회 반에도 가야 했어요. 모든 게 다 엄청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엄마와 아빠는 마르틴에게 이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전 이사 가는 게 싫어요.” 마르틴이 말했어요. “모든 게 달라질 

거잖아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사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아빠도 잘 알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많은 게 변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야. 

이사를 해도 변함없이 네 곁엔 엄마 아빠가 있을 거니까!”

“그건 맞아요.” 마르틴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네 물건도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마르틴은 잠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마르틴은 자신의 옷과 신발, 

그리고 이 정든 집에서 손에 익은 다른 물건들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특히 장난감들! 가장 아끼는 장난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르틴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사하는 날, 마르틴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난감을 챙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르틴은 새로운 집과 새로운 도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사가 생각보다 힘들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라서 

마르틴으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가족과 함께 교회로 간 마르틴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참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초등회도 처음 보는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마르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드 회원들이 음식과 옷, 신발을 

기부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틴의 귀에 

들렸어요. 교회 모임이 끝난 후, 마르틴은 엄마에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여쭈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 왔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고국에 

남겨 두고 와서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모두들 그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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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르틴이 

물었어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잖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걸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지.”

마르틴은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초등회 아이가 딱 자기 배낭에 들어갈 

물건만 가지고 있대. 장난감은 모두 두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좀 

나눠 주면 어떨까?”

“안 돼요! 그건 제 거잖아요!” 마르틴은 그렇게 

말한 뒤, 곧장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마르틴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기 방을 

둘러보았어요. 마르틴은 자신의 장난감을 나눠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예전에 살던 집에서 

힘들게 가져온 것이니까요!

마르틴은 장난감 정리함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장난감 트럭, 요요,  트롬포  

(팽이), 가장 좋아하는 구슬들을 

담아 놓은 자루, 그 외에도 

애지중지하는 많은 장난감이 

보였어요. 모두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어느 것 하나도 남에게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마르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우리 집과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남겨두고 떠나왔다면 어땠을까?’

잠시 후, 마르틴은 두 팔 가득 장난감을 끌어안고 

엄마에게 갔어요. 낡은 장난감이 아니라 늘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단순하고 온정 어린 

봉사를 하며 구주[에] … 대한 사랑과 

감사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9쪽.

노는 장난감들을 말이에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아끼는 

장난감들을 줄 필요는 없어.”

마르틴은 바닥에 장난감들을 내려놓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아끼는 장난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르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이 제 

장난감을 가져가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엄마는 마르틴을 꼭 안아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마르틴은 마음속이 따스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르틴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마르틴에게 행복을 안겨 주었어요. 


